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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그룹 사역도 마무리가 중요하다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쯤 소그룹 사역의 종반기를 맞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매 년 반복되는 소그룹 사역일지라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쯤에는 소그룹 사역의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마무리를 제대로 하면 이듬해 새롭게 시작하는 소그룹도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매 년 소그룹 사역을 시작하면서 해묵은 서약을 반복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몇 번이고 재출발하지만 끝은 흐지부지한 경우를 봅니다. 그런 일이 거듭될수록, 성도들이 결코 소그룹 사역에 대해 기대감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효과적인 소그룹 사역의 열매를 거두려면 반드시 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오늘은 소그룹 사역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아무 의미없는 행사는 이제 그만!

어떤 소그룹 리더는 소그룹 사역을 마무리 할 때마다 소그룹원들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일명 '롤링페이퍼'(빈 종이 한 장에 소그룹 원의 이름 하나를 적고, 그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모든 종이에 적힌 소그룹원에 대해 그동안 느낀점이나 한 마디의 말을 적는 것)를 합니다. '롤링페이퍼'를 하는 것은 1년 동안 함께 소그룹 안에서 활동하면서 서로에 대해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말을 해주자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롤링페이퍼'에 글을 적는 사람이나 그렇게 적힌 글을 읽는 사람이나, '롤링페이퍼'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진심어린 충고나 격려를 나누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글을 적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저 좋은 말만 적어 주는 경우가 많고, 글을 읽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기분이 좋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짚는 글을 읽으면 기분이 나쁜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롤링페이퍼'가 진정한 의미가 있으려면 그냥 느낀점을 나누는 것으로 하지 말고, 지난 1년 동안 그 사람에게 가장 감사했던 순간과 그에 대한 고마움을 구체적으로 쓰거나 또는 1년 동안 그 사람에게 정말 미안했던 점을 적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끝난다고 다 끝난게 아니다

소그룹 사역을 마친다는 것은 일단 일정 기간 동안 함께 모이기로 약속한 것이 끝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더 이상 함께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마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그룹 모임은 끝나지만 앞으로 이 사람들은 예배를 비롯한 각종 교회의 사역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그룹 리더는 소그룹원들이 소그룹 모임을 마친 후에도 계속해서 서로에 대해 가진 관심과 사랑을 계속 이어가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그룹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리더는 가급적 마무리 시간이 서로에게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에서 마무리를 따스하고 밝은 분위기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남은 마무리 기간 동안 그 문제를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소그룹원들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해도 따스하고 밝은 분위기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그룹 사역 이후에도 그 영향이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소그룹 리더는 소그룹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소그룹을 마무리하면서 리더는 항상 마무리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소그룹 사역은 단순히 사람들 몇 명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소그룹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또 다른 현장입니다. 당신이 속한 소그룹도 바로 그 현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신이 소그룹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도록 만들려면 올 해의 소그룹 사역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내년 소그룹 사역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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